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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먹고 가'    '칭찬밥상' 이금희 "연애할 때 퍼주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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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MBN 예능 프로그램 '더 먹고 가(家)' 제1회 (사진= MBN '더 먹고 가' 제공)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MBN 예능 프로그램 '더 먹고 가(家)'가 시청률 2%대로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 '더 먹고 가(家)' 제1회가 유료가입가구기준으로 전국 시

청률 2.0%를 기록했다. 

 '더 먹고 가(價)는 이날 방송 내내 MC들은 물론, 초대손님 이금희의 이름과 에피소드가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SNS)를 점령해 화제성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지호 셰프, 강호동, 황제성 등 MC 들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이들이 함께 생활할 집에 찾아온 첫 손님으로

국민 아나운서 이금희가 등장했다.  



임지호는 서울 평창동 산동네 꼭대기 집을 새 보금자리로 소개하며 이곳을 거처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평창동이 조선시

대부터 가뭄이 들면 창고에 있는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던, 풍요로운 동네"라며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내

고, 아픔이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지호는 촬영 전날 강호동의 고향인 마산 오동동에 내려가 각종 식자재를 공수했다. 그는 "(강)호동이가 많은 국민에게 웃음

과 힘을 주느라 애쓰는데, 그런 호동이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힐링 밥상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한 상을 차렸다. "아버지의 정신

과 어머니의 손길, 발길이 담겨 있는 요리"라는 설명에 강호동은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강호동은 아버지의 권유로 씨름을 하게 된 사연과 첫 천하장사가 된 날 전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목 놓아 자신의 이름을 불

렀던 때를 털어놓았다.    

뒤이어 황제성이 등장했다. 임지호를 스승으로 삼아 창업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그는 임지호를 따라가 근처 야산에서 각종 들

풀을 뜯어 배초향 차를 만들었다. 

세 사람이 도심 속 자연에서 차 한 잔으로 힐링을 누리던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첫 번째 손님으로 나타났다. "20년 만에 예

능에 출연한다"는 이금희는 MC들을 위한 온도계를 선물로 건넸다. 

본격적으로 저녁 차리기를 돌입한 임지호는 삼색 가지 요리, 석류를 곁들인 돌돔구이, 된장을 품은 머위 쌈밥 등을 선보였다.

이금희 역시 집 밖에서 강호동과 함께 소고기를 구웠고 두 사람은 방탄소년단(BST) 멤버들의 인성을 놓고 토크 배틀을 벌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금희는 BTS의 팬임을 알리며 인성 좋기로 유명한 BST와 호흡을 맞춰본 강호동을 부러워했다. 

이금희를 위한 '칭찬밥상'이 완성되고 임지호는 "이금희가 우리 국민의 애환을 달래준 목소리의 주인공 아니냐"며 "그 고마움

을 전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은 밥상을 차려봤다"고 '칭찬밥상'을 설명했다.

이금희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요리들이라 매우 놀랐다"며 "돌돔에 석류가 곁들여질지 누가 알았겠냐? 삶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뜻을 요리로 알려주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감동이 무르익는 순간, 임지호는 이금희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 이금희를 당황케 했다. 이금희는 침착하게 "좋은 사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고 싶다"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애할 때 다 퍼주는 스타일"이

라며 각종 에피소드를 방출했다. 

  

식사 후 이금희는 '찔레꽃 우리 지호' '마시멜로 호동이' 눈이 큰 제성이'란 제목으로 이금희가 직접 세 사람을 생각하며 지은

책을 선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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